
For the children who are hot at Christmas —

Old Dan runs off in a Christmas night storm and finds a party in the b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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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저녁, 신나게놀았어요.
덥고피곤했어요 (특히엄마가요!)





머리위로먹구름이몰려왔어요.
아빠는모두곧장자라고했어요.





The rain came so quickly, the wind it was strong,

old Dan didn't stay around there very long!

할아버지개댄은부엌뒷문제자리,
바닥의구멍난낡은깔개로갔어요.



비가갑자기쏟아지고바람도세찼어요.

댄은거기오래있지않았어요!



마당을뛰쳐나가쌩쌩달렸어요!
사방에서번개가번쩍번쩍했어요!





덤불숲에멈추니젖은채혼자였어요.
집에서너무멀리온걸후회했어요.





톡, 가지꺾이는소리가들렸어요.
얼른둘러보니커다란게보였어요!





댄은짖으려다생각했어요. “괜찮아,
어둠속저게뭔지나는알아.”





바로캥거루헨리, 점잖은친구였죠.
(토끼쫓다가자주수다떨었죠!)





Dan took up the offer and was puzzled to see,

just how many folk were inside that tree!

“들어와몸말려.” 헨리가웃었죠.
“밖에꽤오래있었나봐.”



댄은고맙게들어갔다가깜짝놀랐어요.

나무안에동물들이정말많았거든요!



코알라케이티는참우아한부인,
작은아기와얌전히앉아있었어요.





웜뱃스너플은꾀죄죄한영감님,
무릎위접시의뭔가를우물거렸어요.





까마귀찰리가부리에문고기는,
일주일도넘은듯한냄새가났어요!





those rotten old gum leaves he finds on the ground.

And when he lights up NO ONE stays round!!

포섬도있었어요, 꽤괜찮은친구죠,
피우는걸좋아하는것만빼면요,



땅에서주운썩은유칼립투스잎을요.

불붙이면아무도, 아무도안남아요!!



왈라비윌버도있었어요, 멋쟁이죠.
이나무둥치속이윌버네집이었죠.





웃음물총새는역시멋진농담을했죠.





찰리는웃다가고기가목에걸렸죠.





아홉이모여신나는잔치를벌였어요.
폭풍이지나며나뭇잎을다떨궜어요.





“집에가야겠어.” 댄이하품했어요.
“몹시피곤하고곧날이샐거야.”





The dirt from that tree had all stuck just like jam

and he knew that today he'd be chucked in the dam!

살금살금계단오르니집은조용했죠.
이렇게젖지말걸, 댄은후회했어요.



나무에서묻은흙이잼처럼붙었으니,

오늘은연못에풍덩던져질게뻔했어요!



동틀무렵깔개위에몸을웅크리고,
잔디밭빗소리를들으며잠들었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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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크리스마스를보내는어린이들에게 —

할아버지개댄이크리스마스밤폭풍속으로달아났다가덤불숲에서벌어진잔치를발견해요.


